2006년 한국문학 번역지원 번역대상 작품목록 
<선정기준> 
1. 한국문학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고 외국어로 번역․출판했을 때 현지에서 수용가능성이 있는 작품을 선정함. 
2. 가능한 한 생존 현대작가 위주로 작품을 선정. 
3. 외국 독자들에게 호소력을 가질 수 있는 소설 부문, 특히 장편소설을 위주로 목록을 구성함 
4. 영 불 독 스페인어 중 3개 어권 이상으로 번역된 작품은 제외시킴 
5. 역대 대산문학상 시․소설․희곡 부문 수상작은 자동적으로 목록에 포함됨 

<선정위원> (가나다순) 

권택영(평론가, 번역가, 경희대 영문과 교수)     
김태현(평론가, 순천향대 독문과 교수) 

류보선(평론가, 군산대 국문과 교수)           
송병선(번역가, 울산대 중남미스페인어과 교수) 

  오생근(평론가, 서울대 불문과 교수) 

<추천 작가 및 작품 목록> 
1. 장편소설 
* 괄호 안은 이미 번역이 됐거나 번역 중인 어권이므로 이 어권을 피해서 번역해야 함. 

   (영: 영어, 불: 불어, 독: 독어, 서: 스페인어) 

* 이 조사에는 오차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원작자를 통해 번역 상황을 확인해야 함. 

▲ 강석경: 숲속의 방 

▲ 김연수: 꾿빠이, 이상 

▲ 김원일: 노을 (영, 불) 

▲ 김주영: 천둥소리 (영) 

▲ 김주영: 홍어 (영, 독) 

▲ 김형경: 새들은 제 이름을 부르며 운다 

▲ 박경리: 시장과 전장 (불, 독) 

▲ 박민규: 삼미 슈터스타즈의 마지막 팬클럽 

▲ 박상륭: 죽음의 한 연구 (불) 

▲ 박영한: 머나먼 쏭바강 (서) 

▲ 박완서: 도시의 흉년 

▲ 박완서: 엄마의 말뚝 

▲ 박태순: 정든 땅 언덕 위 

▲ 방현석: 십년간 

▲ 배수아: 에세이스트의 책상 

▲ 백민석: 목화밭 엽기전 

▲ 복거일: 비명을 찾아서 

▲ 서정인: 달궁 (불) 

▲ 성석제: 순정 

▲ 성석제: 인간의 힘 

▲ 송경아: 아기찾기 

▲ 신경숙: 외딴 방 (독) 

▲ 양귀자: 원미동 사람들 (영, 독) 

▲ 오정희: 새 (불, 독) 

▲ 윤후명: 돈황의 사랑 (불) 

▲ 은희경: 비밀과 거짓말 

▲ 이문구: 관촌수필 

▲ 이문구: 우리 동네 

▲ 이문열: 영웅시대 

▲ 이승우: 식물들의 사생활 (불) 

▲ 이인성: 낯선 시간 속으로 (불) 

▲ 이인성: 미쳐버리고 싶은, 미쳐지지 않는 

▲ 이제하: 초식 

▲ 이청준: 제3의 현장 (불) 

▲ 이혜경: 길 위의 집 (영, 독) 

▲ 이호철: 소시민 (독, 스) 

▲ 임철우: 백년여관 

▲ 장정일: 아담이 눈뜰 때 

▲ 전상국: 아베의 가족 (서) 

▲ 정영문: 검은 이야기 사슬 (영, 불) 

▲ 천명관: 고래 

▲ 최수철: 배경과 윤곽 

▲ 최인호: 내 마음의 풍차 

▲ 최인훈: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 (영) 

▲ 최인훈: 회색인 (불) 

▲ 한  강: 그대의 차가운 손 

▲ 현기영: 지상에 숟가락 하나 (영, 독) 

▲ 황석영: 무기의 그늘 (영, 불) 

▲ 황석영: 오래된 정원 (불, 독) 

▲ 황순원: 일월 (영) 

▲ 황순원: 카인의 후예 (영, 불) 

2. 단편집 작가 

  김승옥    김영현    서정인    신경숙    오정희    윤대녕    윤후명    윤흥길 

  이동하    이제하    전경린    정이현    조경란    최인석    최일남    홍성원  

3. 시인 

  강은교    고  은    기형도    김광규    김기택    김명인    김용택    김지하 

  김춘수    김혜순    박노해    서정주    신경림    오규원    유  하    이문재 

  이성복    이성부    이시영    이형기    장석남    장정일    정현종    조정권   

  천양희    최승자    최승호    최하림    황동규    황인숙    황지우 

4. 고전문학 

▲ 고려가요 선집 

▲ 한국 옛시조 선집 

▲ 한국 한시선 

▲ 한국 전래동화, 설화, 민담집 

▲ 『운영전』 

▲ 김시습 『금오신화』 

▲ 박지원 『열하일기』, 소설집 

▲ 서거정 『동인시화』 

▲ 서경덕 

▲ 유몽인 『어우야담』 

▲ 정약용 시선, 산문집 

▲ 최한기 

▲ 혜경궁 홍씨 『한중록』 

▲ 황현 『매천야록』 

5. 아동문학 

▲ 강소천 『꿈을 찍는 사진관』, 단편「꽃신」 

▲ 강정규 『돌이 아버지』『큰 소나무』 

▲ 권정생 『몽실 언니』『바닷가 아이들』 

▲ 마해송 『모래알 고금』『사슴과 사냥개』 

▲ 안도현 『연어』 

▲ 윤구병 『심심해서 그랬어』 

▲ 이상권 『하늘로 날아간 집오리』 

▲ 이원수 『꼬마 옥이』 

▲ 정채봉 『물에서 나온 새』『오세암』 

▲ 채인선 『전봇대 아저씨』 

▲ 현  덕 『너하고 안 놀아』 

▲ 황선미 『마당을 나온 암탉』 

6. 역대 대산문학상 수상작 

▲ 시부문 : 고은 作 『내일의 노래』, 이형기 作 『죽지 않는 도시』, 
황동규 作『미시령 큰 바람』, 정현종 作『세상의 나무들』, 

            김춘수 作『들림, 도스토예프스키』, 신경림 作『어머니와 할머니의 실루엣』, 

            황지우 作『어느날 나는 흐린 酒店에 앉아 있을 거다』, 

            최승호 作『그로테스크』, 이성부 作『지리산』, 김지하 作『화개』, 

김광규 作『처음 만나던 때』, 이성복 作『아, 입이 없는 것들』, 
김명인 作『파문』 

▲ 소설부문 : 이승우 作 『생의 이면』, 이청준 作 『흰 옷』, 

              최인석 作『내 영혼의 우물』, 박완서 作『그 산이 정말 거기 있었을까』, 

              김주영 作『홍어』, 서정인 作『베네치아에서 만난 사람』, 

              이윤기 作『두물머리』, 김원우 作『객수산록』, 송기원 作『사람의 향기』 

              윤흥길 作『소라단 가는 길』, 김연수 作『나는 유령작가입니다』 

▲ 희곡부문 : 오태석 作 「심청이는 왜 두 번 인당수에 몸을 던졌는가」, 

              이윤택 作「문제적 인간-연산」, 이강백 作「영월행일기」, 

              이만희 作「돌아서서 떠나라」, 노경식 作「千年의 바람」, 

              이근삼 作「화려한 가출」, 김명화 作「돐날」, 

              박상현 作「405호 아줌마는 참 착하시다」 

